
[오늘의 전시]두산갤러리, 박미나 '드로잉展' 

30일~9월 27일까지, 15년간 작업한 드로잉 785점 선보여... 

머니투데이 이언주 기자|2012.08.27 09:48 

 

↑'1 to 10' 1998, 색지 위에 자체접착비닐과 펜, 33x25.5 cm ⓒ두산갤러리 

 

 

서울 종로에 위치한 두산갤러리 서울에서는 오는 30 일부터 다음달 27 일까지 박미나 

작가(39)의 '드로잉(Drawings) 1998-2012'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98 년부터 2012 년 현재까지 15 년 동안 작가가 작업한 785 점의 드로잉 작품 

중 300 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 작가는 회화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읽기 방식을 연구하고, 

회화의 영역을 확장했다. 색상을 수집·조사·연구한 결과를 통해 자신만의 색채 체계를 

수립하여 표현한다. 특히 철자의 위치를 바꾸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아나그램'이나 

컴퓨터의 특수 이미지 문자인 '딩벳'을 이용한 회화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드로잉 연작은 일정한 규칙과 체계를 갖춘 어린이 학습용 놀이인 

'색칠공부'를 이용한 독특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어린이용 색칠 공부 도안에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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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체계를 따르지 않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과장된 색깔로 채색을 하는 등 섬세한 

자신만의 회화로 변형시킨다. 

 

2010 년 제 1 회 두산 연강예술상 수상작가인 박 작가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미술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헌터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마쳤다. 두산갤러리 뉴욕과 갤러리 엠, 

국제갤러리,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201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삼성미술관 플라토, 아트 스페이스 풀, 백남준 아트센터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의 오프닝 리셉션은 오는 30 일 오후 6 시이며, 관람은 다음달 27 일까지 할 수 

있다. (02)708-5050  

 

↑'Triangle' 2000, 색지에 잉크제트 프린트, 33x25.5cm ⓒ두산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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